
1992 년도 지방토론회(전북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 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전주에서 그 

지역 언론계 · 학계 · 법조계 · 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를 초청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2 년 5 월 1 일 전주 코아호텔에서 열린 전북지방토론회에서는 서정우 위원(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언론보도와 수용권」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논문과 토론내용을 초록한 것이다. ‥‥‥편집자 주 

  

언론보도와 수용자 주권 

서정우 

연세대 신방과 교수 · 중재위원 

  

언론은 인간의 표현본능(알리려는 욕구)과 정보욕구(알려는 욕구)의 사회적 구현에 해당된다. 

따라서 언론의 본질은 인간을 떠나서 존립되기 어렵다. 언론의 자유주의이론에 의하면, 

언론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정보제공의 도덕적 권능을 위임 받은 국민적 

기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사주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신탁된 기관이란 

뜻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나라 일을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라안팎에서 일어나는 나라 일에 관하여 

상세히 알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사회에서 나라 일에 관하여 국민이 아는 방법은 어떤 공적 

기관에 맡겨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이 된다. 언론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 때문에 탄생된 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은 국민을 떠나서 

존재하기 어렵다. 언론이 존재하니까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존재하니까 

언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을 두고 국민의 신탁된 기관이란 뜻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의미한다. 언론은 수용자를 떠나서 존재하기 어렵다. 수용자는 언론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언론의 주체인 것이다. 수용자는 현실적으로 신문과 방송이 필요로 하는 재정의 

대부분을 광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자와 시청자는 신문이나 

방송의 존립과 성장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언론과 

수용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겠다. 수용자란 신문을 읽고 방송을 시청하는 인간의 

집단을 의미한다. 수용자상의 변화는 인간본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수용자상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인간상에 대한 변화와 대중상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수용자상의 변화는 ① 소극적 존재로부터 적극적 

존재로의 변화, ② 수동적 존재로부터 능동적 존재로의 변화, ③ 정태적 존재로부터 동태적 

존재로의 변화, 그리고 ④ 쉽게 변화하는 존재로부터 완고한 존재로의 변화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매스미디어와 수용자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과거의 관계모형이 

「매스미디어는 수용자를 위해 무엇을 하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면 오늘날의 

관계모형은 「수용자는 매스미디어와 더불어 무엇을 하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된다. 수용자는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수용자는 자신의 요구와 의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수신자의 개념이 수용자의 개념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와 수용자의 관계는 일방향적이고 직선적인 차원에서 쌍방향적이고 순환적 

차원으로 변화된다. 매스미디어와 수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피드백(Feed-back)의 중요성과 

여론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용자의 재발견」의 

명제가 제기된다. 오늘날의 수용자는 과거의 수용자가 아니다. 수용자는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객체가 아니고 주체가 된 것이다. 언론과 수용자의 이러한 관계는 바로 

언론보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에 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언론보도는 인간의 자아실현이나 자기완성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언론보도는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능해야 한다. 언론보도는 조직의 

합리적 결정을 돕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고,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능하고, 

세계평화와 지구공동체의 구현을 위해서 기능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귀속된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언론사에 신탁된 자유가 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로부터 연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감시할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언론이 보도의 자유를 책임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화됨으로써 자율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언론의 문제는 결국 수용자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용자의 문제는 곧 수용자의 주권의식의 정립과 직결된다. 수용자 주권은 언론과 수용자가 

동시에 노력할 때 정착되는 것이다. 그러리까 수용자 주권은 언론의 노력만으로도 성취되기 

어렵고, 수용자의 노력만으로도 성취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언론은 수용자주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전문화를 성취하는 길은 ① 교육과 훈련의 개선, ② 

언론인 충원방법의 개선, ③ 윤리화의 제도적 작업, ④ 조사연구제도의 정착, ⑤ 심의제도의 

정착, ⑥ 비평의 활성화, ⑦ 전문기구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⑧ 대기자제도의 도입과 운영 

등이 된다. 수용자주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용자가 착수해야 할 과제로서는 ① 수용자의 

의식개혁, ② 수용자의 매체교육의 강화, ③ 수용자의 매체참여의 확대, ④ 수용자의 

매체비평의 활성화 그리고 ⑤ 수용자의 매체소비자운동의 전개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수용자의 주권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 수용자의 

주권리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나은 언론,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대학원 (신문학 박사) 

□ 저술: 「신문학이론」 (공저). 「언론통제이론」 (공저), 「국제 커뮤니케이션론」외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 ABC 협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